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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의 언어 표현의 실수           17-06-23
언어의 표현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경영인이나 정치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말 한 마디 잘하거나 못 해서 중요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영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경영 소통 (Management Communications)을 근 40년 간 강의한 사람으로서 효과적인 언어 표현에 유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침묵도 소통 수단의 한 가지임을 말씀 드립니다. “말은 언제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침묵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때만 말을 하세요.”

한국에서 지난 대선에서 참패를 한 한 후보자는 정견이나 토론에서 선전을 했지만 몇 가지 언어 표현을 잘못해서 표를 크게 잃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의 장인이 결혼을 반대했디 때문에 결혼 후 26년 간 자기 집에 못 오게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적인 모임에서는 흥미로운 화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될 후보자로서는 온당치 못한 언어 표현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장인을 26년 동안, 즉 서거하실 때까지 방문을 못하게 하는 보복성 성품을 천하에 실토한 것입니다. 장인에게 그렇게 무정한 인물이라면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지 부정적인 예측을 자아 내는 인상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유권자의 표를 몇 %나 이런 언어 표현으로 잃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표를 잃었을 것입니다. 장인이 서거하신 후에 장례는 일체 자신이 치렀다고 했지만 잃은 민심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임종 절차를 자신이 다 맡아 했노라는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표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선에 뒤 늦게 뛰어 든 후보자로써 득표성 언어 표현만 사용하고 실표성 표현을 하지 않았어야 선거 결과가 좋았을 것입니다. 친박 비박을 막론하고 탄핵 받은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표를 되도록 많이 끌어드렸어야 할 입장에서 “탄핵 당한 전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는 표현도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잘 모르지만 듣는 사람의 귀에는 부정적인 운치만을 풍겼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몇 사람을 웃길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웃기는 일은 득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백해무익입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위에 말씀 린 후보는 부친의 산소에 성묘를 했습니다. 부친의 산소에서 소주를 딸아 바치고 경건하게 재배를 하는 모습은 일반인 들에게는 좋게 보였겠지만 성경을 문자 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숭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참배는 비공개로 했어야지 많은 언론의 영상을 타고 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볼 수 있게 한 처사는 현명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 무슨 선거에서도 기독교인들의 표를 잃으면 선출 직에 선출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측을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미풍양속도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현명했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끝
